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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and relationships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job 
satisfaction of cancer center nurses. Method: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50 
nurses working in one cancer center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The statistic 
program, SPSS WIN17.0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Results: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the 
participan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reas of practice 
(F=4.426, p=.005), and current position (F=9.346, p=.000). For clinical decision making of 
the participant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ccording to current 
position (F=10.667, p=.000). Furthermore, for job satisfactio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income (F=6.779, p=.002), length of career (F=2.701, 
p=.033) and current position (F=5.423, p=.005).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fo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ith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with job 
satisfaction.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o improve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job satisfaction of cancer center nurs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o make this change, appropriate programs are needed to 
increase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decision making of general cancer center nurse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08년 한국중앙암등록사업의 통계(등록병원 139개)에 의하면 

암 발생이 2007년 165,942명에서 2008년 178,816명으로 전년대

비 7.7%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며, 국민 평균수명 80세 생존자 

기준으로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34%로 3명 중 1명은 암에 걸

리는 것으로 보고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총 사망자 가운데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전체 사망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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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를 차지하여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면서, 국가에서는 암 

관리법을 제정하고 중앙암등록본부의 운영 및 국립암센터 설립, 

암퇴치연구사업 등을 시작하여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일

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이러한 암 질환의 증가추세 속에서 국내 대형병원들은 

암 질환 치유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대규모 암센터 건립을 추

진하고 있는 실정이며(Lee & Park, 2006), 국내의 6개 대형 병

원의 500병상 이상 암전문병원과 1개의 국립암센터, 6개의 지방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암전문병원이 건립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이러한 암전문병원에서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일반 병

동의 간호사와는 달리 대상자의 대부분이 암환자로 암 진단을 

받고 말기에 이르러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적극적이면서 포괄

적인 치료 및 중재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암환자의 

위급한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

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높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 의사결

정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Leou, Kim, & Kim, 2005; 

Park & Yoo, 2005).

Facione과 Facione (1994)에 따르면, 비판적 사고는 성향

(disposition)과 기술(skill) 두 영역으로 구성되는 바, 그 중 간호

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최선의 목표를 

세우고 임상적 판단 및 결정을 하기 위한 전략과 근거를 찾는 

지적인 사고과정으로 정의되어진다(Johnson, & Webber, 2005). 

비판적 사고성향과 비판적 사고기술이 상호 보완 적으로 보고되

나 이 중 비판적 사고성향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뛰어난 비

판적 사고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려는 

마음가짐이나 습관적 행동이 없으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Yoon, 2004). 무엇보다도 간호사는 다양한 

임상 의사결정 상황에 처해 있고, 임상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역

할을 하도록 기대되는데, 이러한 역할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능

력 중 하나가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Park 

& Kwon, 2007).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

할 때 간호사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해 가는 간호현장에 신중

히 대처하고,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임상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

켜 간호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Kang, Kim, 

& Ryu, 2011) 비판적 사고와 임상 의사결정능력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간호사 자신의 사기 증진과 동시에 환자

에게 보다 나은 양질이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Adams & Bond, 2000). 간호사는 환자, 가족, 그리고 사회 전

반에 걸쳐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원 전체 인력의 30% 이상

을 차지하는 병원 내 가장 규모가 큰 전문의료집단으로 (Jeong, 

Kim, & Kim, 2008)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직무만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Golbasi, Kelleci, & Dogan, 2008). 특히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은 직무만족도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Kim (2007)에 따르

면, 간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

호사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무경험과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비판적사고가 필요하다.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은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복잡한 인관관계, 열악한 근무조건, 다양

한 간호수혜자의 간호 요구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

되어 있는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직무만족도도 높았다(Sung & 

Eum, 2009). 

그동안 비판적 사고 성향은 간호사 대상으로 보다는 간호 교

육의 결과 평가를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되어진 경향이 있

고, 부족하나마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의 관계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주로 대상이 일반 종합

병원 간호사에 집중되어왔다(Kang, Kim, & Ryu, 2011;Sung & 

Eum, 2009). 하지만, 암전문병원의 신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에서 암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

결정능력,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고,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2.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

결정능력,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K도에 소재한 516병상의 K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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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임의 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K병원은 암

관리법(법률 제10465호)과 국립암센터시행령(법률 제6149호)에 

따라 2000년부터 암전문병원으로 설립 운영되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특성 8문항, 비판적 사고성향 27문

항, 임상 의사결정능력 40문항, 직무만족도 20문항 등을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1) 비판적 사고 성향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성향측정에 대해 Yoon (2004)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개발자의 동

의를 얻었다. 본 도구는 7개의 하위영역이며, ‘지적열정/호기심’,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적 열정/호기심’은 다양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해답 탐색, 사건의 원인과 설명을 구하기 위해 왜, 

언제, 누구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

는 자세다. ‘신중성’은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끈기 있게 정확한 결과를 추구하는 자세이며, '

자신감‘은 자신의 추론과정을 믿으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자세를, ‘체계성’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려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또한, 

‘지적 공정성’은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자신과 타인의 

의견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태도이며, ‘건전한 회의성’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는 태도로 자신과 타인

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특성으로, ‘객관성’은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 하며 증거와 이유가 충분할 

때 입장을 정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Yoon, 2004).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α는 .84 이었으며, 본 연구의 도구에서의  

Cronbach's α는.87이었다.

2) 임상 의사결정능력

본 연구에서는 임상 의사결정능력에 대해 Jenkins (1985)가 

개발한 The Clinical Decision Making in Nursing Scale 

(CDMNS)를 Baek (2005)이 번역,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가지 하위영역이며,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 ‘가치

와 목표에 대한 검토’,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결론에 대

한 평가와 재평가’는 대안 선택에 있어서 결과를 예측, 위험과 

이익을 평가하는 것,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는 임상 의사결

정 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것,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는 임상 의사결정을 내

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와 임상 의사결정을 일

치화 시키는 것,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는 의사결정을 위해 

여러 대안을 찾아보고 임상 의사결정을 할 사안을 선택하는 것

을 말한다(Jenkins, 1985).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 의사결정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는 

.83이며, 선행연구 Baek (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1이었다.

3) 직무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에 대해 Stamps 등 (1978)이 개발하

고 Han (1996)이 번역하고 Park (1997)이 수정 보완한 Attitude 

Scale to Measure Occupational Satisfaction of Hospital Nurses

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7가지 하위영역이며, ‘보수’, ‘전문적 

위치’, ‘간호사-의사관계’, ‘행정’, ‘자율성’, ‘업무요구’, ‘상호작용’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보수’는 현재 봉급에 만족하는지와 타병원에 

비해 높은지에 대한 것으로, ‘전문적 위치’는 현재 수행하는 업

무에 대해 본인의 진로 결정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스럽

게 생각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간호사-의사 관계’는 간호사-의

사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이다. ‘행정’은 간호 행정자들이 

일반 간호사와 의논하고 병원 행정자들과 간호 업무간의 충돌이

나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자율성’은 간호사가 간호업무

시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업무요구’는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가 많은지에 대한 것이며, ‘상호작용’은 

병원 내 간호사 이외의 의료팀과 협동 여부에 관한 것이다(Park, 

1997).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

다’ 5점까지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이었고, 선

행연구 Han(1996)와 Park(1997) 연구에서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α .77와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K도 소재 K병원 간호부를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병원 IRB승인을 받아 동의를 얻고 해당 부서 

수간호사의 허락을 받은 후 임상간호사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지를 배포하고 100% 수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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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N=150)

Categories   n   % Mean±SD

Gender
Female 145 96.7
Male 5 3.3

Age(yr)

  -25 25 16.7

29.30±3.9026-30 72 48.0
31- 53 35.3

Marital status
Married 46 30.7

Unmarried 104 69.3

Income 
(10,000won/
year)

Below 3000 42 28.0

3000-4000 77 51.3

Upper 4000 31 20.7

Education 
background

Diploma 46 30.7

In RN to BSN 14 9.3

RN to BSN 24 16.0
BSN 44 29.3

MSN and higher 22 14.7

Career lengths
(months)

   -35 29 19.3

73.45±45.25

 36-59 33 22.0

 60-83 27 18.0

 84-119 30 20.0
120- 31 20.7

Areas of 
practice

General unit 69 46.0

ICU 15 10.0
OR 15 10.0

Other 51 34.0

Current
Position

Staff nurse 135 90.0
Charge nurse 10 6.7

Head nurse 5 3.3

5.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설문지의 각 문항을 점수화 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 17.0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구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

정능력, 직무만족도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고, 결과가 유의한 경우 사후검정

을 위해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4)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6.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암전문병원의 IRB 승인(임위1801-7)을 받아 실

시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자료수집 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언

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수집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

만 사용할 것과 연구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면

을 통해 동의를 구함으로써 연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평균급여, 최

종학력, 총 근무경력, 근무부서, 직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고,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여성이 96.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평균 연령은 

29.3세로 미혼이 104명(69.3%)이었으며, 평균 급여는 연봉 

3000-4000만원 그룹이 77명(51.3%)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

은 전문대 졸업 46명(30.7%), 학사 44명(29.31%)순이었다. 간호

사 총 근무경력은 평균 73.45개월(6.1년)로 최저 2개월에서 274

개월(22.8년)로 조사되었고, 근무부서는 병동 69명(46.0%), 대상

자의 대부분이 일반간호사 135명(90.0%)이었다.

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의 정도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 정

도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

적 사고성향은 평균평점 97.13점를 보였고,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에 있어서는, ‘지적열정/호기심’(3.65±0.47), ‘신중성’ 

(3.46±0.57), ‘자신감’(3.57±0.48), ‘체계성’(3.44±0.54), ‘지적공정

성’(3.84±0.32), ‘건전한 회의성’(3.37±0.54), ‘객관성’(3.88±0.47)

으로 점수가 나타났다.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능력은 평균평점 136.89점

으로 나타났다. 임상 의사결정능력의 하위영역에 있어서는, ‘가

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3.53±0.35),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

가’(3.46±0.41),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

화’(3.38±0.39),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3.15±0.42)순으로 점

수가 나타났다.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평균평점 63점으로 직무만

족도의 하위영역에 있어서는, ‘상호작용’(3.49±0.62), ‘업무요

구’(3.35±0.69), ‘자율성’(3.26±0.62), ‘전문적 위치’(3.25±0.75), 

‘간호사-의사관계’(3.17±0.71), ‘행정’(2.70±0.67), ‘보수’(2.5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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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Job Satisfaction of the Study 
Participants                          (N=150)

Subscales Mean±SD
Possible 

rang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1 3.60±0.32 1-5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3.65±0.47

Prudence 3.46±0.57

Self-confidence 3.57±0.48

Systematicity 3.44±0.54

Intellectual integrity 3.84±0.32

Healthy skepticism 3.37±0.54

Objectivity 3.88±0.47

Clinical decision making2 3.42±0.25 1-5

Evaluation and re-evaluation of 
consequences

3.46±0.41

Canvassing of objectives & values 3.53±0.35

Search for information 3.38±0.39

Search for alternatives or options 3.31±0.42

Job satisfaction3 3.12±0.39 1-5

Salary 2.59±0.78

Professional status 3.25±0.75

Nurse-doctor relationship 3.17±0.71

Administration 2.70±0.67

Autonomy 3.26±0.62

Task requirement 3.35±0.69

Interaction 3.49±0.62

1. Total mean (±SD) =  97.13±8.71
2. Total mean (±SD) = 136.89±10.06
3. Total mean (±SD) =  63.00±7.56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Job Satisfaction

     (N=15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Job 

satisfaction

r p r p r 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

Clinical decision 
making

.500 .000 1

Job satisfaction .125 .030 .310 .000 1

순으로 점수가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근무부서

(F=4.426, p=.005), 직위(F=9.346,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임상 의사결정능력은 직위(F=10.667,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평균 급여(F=6.779, p=.002), 총 

근무경력(F=2.701, p=.033), 직위(F=5.423, p=.00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의 관계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 의사결정능력(r=.500, p<.001) 및 직

무만족도(r=.125, p=.030)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임

상 의사결정능력은 직무만족도(r=.310, p<.001)과 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였다. 

논    의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평점 97.13점를 

보였는데,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을 측정한 

Yoon (2008)의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 96.55점수보다 

높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Park & Kwon, 2007)에서 간

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 99.14점수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증진을 위한 프

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암전문병

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전한 회의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 도구 중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이

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아 다양한 비교가 어려워 제

한점이 있으나, Yoon (2004)의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로 일

반 간호사 대상으로 측정한 선행연구 (Park & Kwon, 2007)의 

결과에서 ‘신중성’, ‘객관성’, ‘지적열정/호기심’ 순으로 나타난 것

과 상이하여, 암전문병원 간호사는 일반 병원의 간호사보다 ‘객

관성’이 높아 객관성의 정의인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도

출하려고 하며 증거와 이유가 충분할 때 입장을 정하는 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능력은 평균평점 136.89점

을 보였는데, 이는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 의사결정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Park과 Kwon (2007) 연구의 임상 의사

결정능력 점수 134.32보다 높았으며, 영국 간호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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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Data        (N=150)

Variabl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Job satisfaction

Mean±SD t/F p Scheffe Mean±SD t/F p Scheffe Mean±SD t/F p Scheffe

Gender
Female 3.60±0.33

.272 .786
3.42±0.25

.561 .576
3.13±0.39 1.759 .081

Male 3.56±0.16 3.36±0.13 2.82±0.39

Age(yr)

-25 3.56±0.26

.281 .839

3.38±0.28

.467 .706

3.22±0.40

1.456 .22926-30 3.59±0.30 3.42±0.26 3.09±0.37
31- 3.63±0.38 3.44±0.22 3.07±0.39

Marital status
Married 3.66±0.35

1.484 .140
3.44±0.22

.636 .526
3.10±0.41

-.327 .744
Unmarried 3.57±0.31 3.41±0.26 3.12±0.38

Income 
(10,000won/yr)

below 3000 3.66±0.25
1.833 .163

3.42±0.25
.778 .461

2.95±0.38
6.779 .002 b,c>a3000-4000 3.55±0.34 3.41±0.24 3.15±0.37

Upper 4000 3.64±0.34 3.47±0.27 3.25±0.38

Education 
background

Diploma 3.62±0.27

.676 .610

3.37±0.26

.876 .480

3.02±0.42

1.713 .150

In RN to BSN 3.66±0.26 3.44±0.24 3.05±0.48
RN to BSN 3.64±0.27 3.49±0.24 3.23±0.31

BSN 3.58±0.36 3.44±0.23 3.13±0.37
Masterand 
higher

3.51±0.43 3.41±0.29 3.20±0.36

Career lengths 
(months)

   -35 3.53±0.30

1.508 .203

3.35±0.27

.967 .428

3.24±0.40

2.701 .033
 36-59 3.56±0.32 3.42±0.27 3.12±0.33
 60-83 3.67±0.26 3.43±0.25 2.93±0.36

 84-119 3.69±0.32 3.48±0.23 3.09±0.45
120- 3.57±0.38 3.42±0.24 3.19±0.36

Areas of 
practice

General unita 3.56±0.30

4.426 .005 d>c

3.40±0.27

.620 .603

3.14±0.37

.429 .733
ICUb 3.61±0.20 3.43±0.25 3.17±0.40

ORc 3.40±0.48 3.38±0.25 3.04±0.42
Other*d 3.71±0.29 3.46±0.22 3.09±0.41

Current
Position

Staff nursea 3.56±0.30
9.346 .000 b>a

3.39±0.24
10.66

7
.000 b,c>a

3.08±0.39
5.423 .005Charge nurseb 3.96±0.36 3.59±0.25 3.37±0.28

Head nursec 3.84±0.11 3.83±0.16 3.50±0.23
* Others=out-patient unit, health care center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Girot (2000)의 임상 의사결정능력 점수 

145.83점보다 낮았다. 임상 의사결정능력의 하위영역에 있어서

는,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 ‘정

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순으로 점수가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사의 비판적 사

고성향과 임상 의사결정능력과의 관계를 본 Park과 Kwon 

(2007)의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 ‘정보 에 대한 조사와 새

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가 높고,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는 

낮게 나온 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암전문병원 간호

사들은 임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을 

내는 능력은 다른 영역에 비해 뛰어난 반면, 일반 간호사는 의

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험과 이익을 평

가하여 내리는 능력이 다른 영역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암전문병원 간호사나 일반 간호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결과로 임상 의사결정을 위해 여러 대안을 체계적으로 찾

아보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이 대안을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

하고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적 뒷받침과 제도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평균평점 63점으로 동일한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한 보훈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Park et al., 2009)의 66점보다 낮고, 간호 관리자의 직무만족도

(Ha & Choi, 2002)의 57.4점보다 높았다. 직무만족도의 하위영

역에 있어서는, ‘상호작용‘이 가장 높고,  ‘보수’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Sung & Eum, 2009)의 하위영역

별 점수에서 ‘보수’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결과와 일치한

다. ‘보수’에서 공통적으로 직무만족도가 낮은 결과를 볼 때, 병

원 당국과 간호 관리자들은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적정수준의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직위에 따라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후분석결과 

주임간호사나 수간호사가 일반간호사와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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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경력이 쌓이고, 조직에서 인정받는 직급이 되면 하나의 

병동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므로 폭넓게 사고하고, 다양

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온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비판적 사

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에 근거하여(Lim, 2006) 주임간

호사 또는 수간호사의 많은 임상경험이 일반 간호사에 비해 높

은 비판적 사고성향향의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임상 의사결정능력은 유일

하게 직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임상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Park & Kwon, 2007; Bong, So, & 

You, 2009)에서 수간호사군의 임상 의사결정능력 점수가 책임간

호사나 일반간호사보다 높게 나온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직위

가 높아질수록 관리자로서의 책임 (Park & Kwon, 2007)과 간호

업무의 숙련성도 올라감에 (Sung & Eom, 2009) 따라 임상 의

사결정능력도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주임간호사와 수간호사의 수가 일반간호사에 비해 상당히 적어 

제안점이 있으므로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근무 부서에 따라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부서에 따라 비

판적 사고성향의 유의한 차이는 Sung과 Eum (2009)의 연구에서

와 유사한 결과다. 본 연구에서는 기타 및 특수부서로 분류된 

외래 및 건강검진센터의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 점수가 수

술실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Sung 과 Eum (2009) 

에서는 산·소아과 병동간호사가 기타 병동간호사 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근무부서에 따른 비판

적 사고성향의 차이를 일반화를 위해 근무부서의 범주를 동일화 

하여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평균급여에 따라 대상자의 직무만족

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급여'인 보수는 직무만족도

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Cowin, 2002; Ko & Chung, 

2004) ‘보수’가 향상될수록 직무만족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수가 업무의 가중과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기전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Cowin, 

2002; Ko & Chung, 2004). 총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사후 검정결과 그룹별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 의사결정능력 

및 직무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임상 의사결

정능력은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국외의 연

구에서는 Usy와 Meyer (2005)는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실무에

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못한다고 하였고, Hicks, Merrit 

와 Elstein (2003)이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 의사결정능력과 관

련이 없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는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인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 의사결정능력과의 연구 (Park 

& Kwon, 2007; Sung & Eum, 2009)의 결과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의사능력

과의 정적인 관계를 근거로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임상의사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판적 사고성향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필

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 의사

결정능력 및 직무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

다. 이를 통해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능력 및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비판적 사고성향을 위한 전략 수립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지원마련이 필요함 시사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

결정능력,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K도에 소재한 

516병상의 K병원에 근무하는 암전문병원 간호사로 본 연구에 

동의한 150명이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근무부서, 직위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임상 의사결정능력은 직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평균급여, 총 근무경력, 직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 의사결정능력 및 직무만족도와 정적

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임상 의사결정능력은 직무만족

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암

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

무만족도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의 상호관계가 유의하였으므로, 임상 

의사결정능력 및 직무만족도의 향상을 위해 간호사의 비판적 사

고성향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암

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

족도가 직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암전문병원 일반 간

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의 향상

을 위한 전략계발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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